
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그 여파로 내일

(12/14)부터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중지되었습니다. 

백신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고,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

의 코로나 감염을 치료한 약이 효과적인 것을 볼 때 치료제도 

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보

급되기 시작하면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은 회복되리라 여겨집

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.  

 

그것은 일상 뿐 아니라 예배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에

서 행하는 안전수칙에 잘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 입구의 체온 확

인, 손소독제 사용,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한 자리 

배치, 현장예배 출석자 확인을 통한 현장예배 참석자 명단 확보 

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 예배를 마친 

후 교제 시에도 악수와 신체적 접촉은 절대 금물이고, 대화 시

에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. 사회적으로 코로나 

확산이 심상치 않은 요즘 조심 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 

 

세상이 이런지라, 2020년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

고 있습니다. 벌써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2020년의 끝자락

에서 마무리를 잘 함과 동시에 202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. 교

회적으로 볼 때, 2021년은 새 예배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. 현재 

예배당 건축은 도로 확장공사를 제외하고 90% 가까이 진행되

었습니다. 그러나 예배당 건축이 완료되고, 입당하는 것보다 더 

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된 채 새예배당

에 들어가느냐 입니다.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 복구됨과 동시

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. 가만

히 있어도 2020년은 가고, 2021년을 올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

는 잘 준비해서 2021년을 제대로 맞이해야 합니다. 사역부서 

신청, 큐티책 신청을 비롯해서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

되시기 바랍니다.    


